
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(단장: 장도환)은 5월 7일(목) 군산에 위치한 특수 

목적선 건조 전문 기업인 ㈜삼원중공업을 방문하여, 최근 중동전쟁 및 

고유가 상황에 따른 선박 건조 현황과 석유화학 관련 주요 부품 수급 상황을 

점검하였다. 

 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페인트, 각종 

오일류, 선박 내장재 등 석유화학 관련 부품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에 

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 

  민생안정지원단은 ㈜삼원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한 후, ㈜군장

조선, PPG, ㈜케이피 등 관계사 임직원 및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

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. 

 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부품 

수급의 어려움, 부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계약 금액 

변경(인상) 및 납기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제기하였다.

 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“중동전쟁으로 인해 중소 조선소와 선박 건조 

부품 업계 현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,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정책에 

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”고 밝혔다.

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 장 최은경 (044-215-2861)

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(ht798@korea.kr)

     

보도시점 2026. 5. 7.(목) 18:00(잠정) 배포 2026. 5. 7.(목) 17:00

보도자료

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, 중동전쟁에 따른 
중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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